
투데이 ebs 

네이버에 ‘유대종’ 검색!

A11. 박재삼, 「고향 소식」

아, 그래, / 건재약(乾材藥) 냄새 유달리 구수하고 그윽하던

한냇가 대실 약방…… 알다 뿐인가

수염 곱게 기르고 풍채 좋던 / 그 노인께서 세상을 떠났다

고?

아니, 그게 벌써 여러 해 됐다고?

그리고 조금 내려와서 / 팔포(八浦) 웃동네 모퉁이

혼자 늙으며 술장사하던 / 사량(蛇梁)섬 창권(昌權)이 고모,

노상 동백기름을 바르던 / 아, 그분 말이라, 바람같이 떴다

고?

하기야 사람 소식이야 들어 무얼 하나,

끝내는 흐르고 가고 하게 마련인 것을……

그러나 가령 둔덕에 오르면 / 햇빛과 바람 속에서 군데 군데

대밭이

아직도 그전처럼 시원스레 빛나며 흔들리고 있다든지

못물이 먼 데서 그렇다든지 / 혹은 섬들이 졸면서 떠 있다든

지

요컨대 그런 일들이 그저 / 내 일같이 반갑고 고맙고 할 따

름이라네.

- 박재삼, <고향 소식>

1. 말을 건네는 어투를 통하여 죽음의 허무와 극복의 문제를 다

루고 있다.(o,x)

2. 청자의 목소리가 직접적으로 드러나지는 않지만 시적 화자가

대화를 하고 있음을 추측할 수 있다.(o,x)

3. 후각적 이미지를 통해 대상에 대한 그리움을 추상화시키고 있

다.(o,x)

4. 유사한 통사구조의 반복을 통하여 운율감을 형성하고 있

다.(o,x)

5. 변치 않는 자연사는 시적 화자에게 위안을 주고 있다.(o,x)

A12. 김영랑, 「내 마음을 

아실 이」

내 마음을 아실 이

내 혼자 마음 날같이 아실 이

그래도 어디나 계실 것이면,

내 마음에 때때로 어리우는 티끌과

속임 없는 눈물의 간곡한 방울방울,

푸른 밤 고이 맺는 이슬 같은 보람을

보밴 듯 감추었다 내어 드리지.

아! 그립다.

내 혼자 마음 날같이 아실 이

꿈에나 아득히 보이는가

향 맑은 옥돌에 불이 달아

사랑은 타기도 하오련만

불빛에 연긴 듯 희미론 마음은,

사랑도 모르리, 내 혼자 마음은.

-김영랑, 「내 마음을 아실 이」

1. 가정과 답변, 자문과 자답의 방식을 통하여 안타까움과 회의

감을 드러내고 있다.(O,X)

2. 도치를 사용하여 시적 의미를 강조하고 있다.(o,x)

3. 음악적 효과를 거두기 위하여 의도적으로 표준어법을 변화시

켰다.(O,X)

4. 자신의 마음을 알아줄 수 있는 사람이 존재하기를 호쾌하고도

선명한 어조로 노래하고 있다(O,X)

   내 마음을 아실 이

내 혼자 마음 날같이 아실 이

그래도 어디나 계실 것이면

내 마음에 때때로 어리우는 ㉠티끌과

속임 없는 눈물의 간곡한 방울방울,

푸른 밤 고이 맺는 이슬 같은 보람을

보밴 듯 감추었다 내어 드리지.

아! 그립다

내 혼자 마음 날같이 아실 이

꿈에나 아득히 보이는가.

향 맑은 옥돌에 불이 달아

사랑은 타기도 하오련만

불빛에 연긴 듯 희미론 마음은,

사랑도 모르리, 내 혼자 마음은.

5. 위 시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① 특정 음운을 의도적으로 사용하여 안타까움의 정서를 잘 드러



내고 있다.

② 3음보와 4음보의 적절한 조화로 운율감을 조성하고 있다.

③ 가정의 방식을 사용하여 부정적 상황에 대한 극복 의지를 드러

내고 있다.

④ 부사어를 사용하여 화자의 정서를 더욱 내밀하게 드러내고 있

다.

⑤ 도치를 사용하여 시적 의미를 강조하고 있다.

6. <보기>를 바탕으로 위 시를 감상한 것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보기>

이 시에 나타난 시적 화자는 다른 사람과 소통할 수

없는 고립된 상황에 처해있다. 언어의 조탁미는 이러한

비극성을 오히려 심화시킨다. 이러한 성향은 이 시의

특정 시구의 반복, 가정형 문장, 주변 문맥을 통해서도

확인할 수 있다.

① ‘내 혼자의 마음’이 반복적으로 사용된 것으로 보아 다른 사람

과의 소통이 어렵다는 것을 짐작할 수 있다.

② 1연에 ‘그래도 어디나 계실것이면’이라는 가정의 표현을 통해

서 아직까지 그러한 존재를 만나지 못함을 짐작할 수 있다.

③ 2연에 ‘티끌’은 화자와 대상의 사랑을 방해하는 장애물로 상정

되어 비극성을 심화하고 있다.

④ 3연에 ‘날같이 아실 이’가 ‘꿈에나 아득히 보이는’ 것은 자신의

마음을 알아주는 존재가 거의 없음을 드러내고 있다.

⑤ 4연에 ‘향 맑은 옥돌’은 화자의 마음을 알아줄 이에게 보일 화

자의 은은하고도 뜨거운 사랑을 내포하고 있다.

B11. 김광섭, 「생의 감각」

여명의 종이 울린다.

새벽별이 반짝이고 사람들이 같이 산다.

닭이 운다. 개가 짖는다.

오는 사람이 있고 가는 사람이 있다.

오는 사람이 내게로 오고

가는 사람이 다 내게서 간다.

아픔에 하늘이 무너졌다.

깨진 하늘이 아물 때에도

가슴에 뼈가 서지 못해서

푸른 빛은 장마에

넘쳐 흐르는 흐린 강물 위에 떠서 황야에 갔다.

나는 무너지는 둑에 혼자 섰다.

기슭에는 채송화가 무더기로 피어서

생의 감각을 흔들어 주었다.

1. 시간의 흐름을 변화하여 입체감을 드러내고 있다.(O,X)

2. '여명‘의 종은 다시 생명력을 되찾은 화자의 상황과 관련되며,

2연의 깨달음의 내용과 이어진다.(O,X)

3. '흐린 강물‘,’황야‘는 화자로 하여금 생의 감각을 흔들어 주는

대상이다.(O,X)

4. 부정적 상황 속에서 얻은 생명, 존재에 대한 깨달음이 작품 속

에 드러나 있다.(O,X)

5. '닭이 운다‘를 통해 과거 화자가 겪었던 상황이 촉발하는 비애

감을 확인할 수 있다.(O,X)

B12. 박재삼, 「겨울 나무를 

보며」

(가)

오늘 저녁 이 좁다란 방의 흰 바람벽에

어쩐지 쓸쓸한 것만이 오고 간다

이 흰 바람벽에

희미한 십오 촉 전등이 지치운 불빛을 내어던지고

때 글은* 다 낡은 무명 셔츠가 어두운 그림자를 쉬이고

그리고 또 달디단 따끈한 감주나 한잔 먹고 싶다고 생각하는

내 가지가지 외로운 생각이 헤매인다

그런데 이것은 또 어인 일인가

이 흰 바람벽에

내 가난한 늙은 어머니가 있다

내 가난한 늙은 어머니가

이렇게 시퍼러둥둥하니 추운 날인데 차디찬 물에 손을 담그

고 무이며 배추를 씻고 있다

또 내 사랑하는 사람이 있다

내 사랑하는 어여쁜 사람이

어느 먼 앞대* 조용한 개포가의 나지막한 집에서

그의 지아비와 마주 앉아 대굿국을 끓여 놓고 저녁을 먹는다

벌써 어린것도 생겨서 옆에 끼고 저녁을 먹는다

그런데 또 이즈막하여 어느 사이엔가

이 흰 바람벽엔

내 쓸쓸한 얼굴을 쳐다보며

이러한 글자들이 지나간다

(A) [─ 나는 이 세상에서 가난하고 외롭고 높고 쓸쓸하니

살아가도록 태어났다

그리고 이 세상을 살아가는데

내 가슴은 너무도 많이 뜨거운 것으로 호젓한 것으로 사

랑으로 슬픔으로 가득 찬다]

그리고 이번에는 나를 위로하는 듯이 나를 울력*하는 듯이

눈질을 하며 주먹질을 하며 이런 글자들이 지나간다

(B) [─ 하늘이 이 세상을 내일 적에 그가 가장 귀해하고

사랑하는 것들은 모두

가난하고 외롭고 높고 쓸쓸하니 그리고 언제나 넘치는 사랑

과 슬픔 속에 살도록 만드신 것이다

초생달과 바구지꽃과 짝새와 당나귀가 그러하듯이

그리고 또 ‘프랑시스 쟘’과 도연명과 ‘라이너 마리아 릴케’가



그러하듯이]

- 백석,「흰 바람벽이 있어」

*때 글은_ 때에 그은. 때가 묻어 검게 된.

*앞대_ 남쪽.

*울력_ 여러 사람이 힘을 합하여 일함.

(나)

스물 안팎 때는

먼 수풀이 온통 산발을 하고

어지럽게 흔들어

갈피를 못 잡는 그리움에 살았다.

숨 가쁜 나무여 사랑이여.

이제 마흔 가까운

손등이 앙상한 때는

나무들도 전부

겨울나무 그것이 되어

잎사귀들을 떨어내고 부끄럼 없이

시원하게 벗을 것을 벗어 버렸다.

비로소 나는 탕에 들어앉아

그것들이 나를 향해

손을 흔들며

기쁘게 다가오고 있는 것 같음을

부우연 노을 속 한 경치로써

조금씩 확인할 따름이다.

- 박재삼, 「겨울나무를 보며」

(다)

겨울나무와

바람

머리채 긴 바람들은 투명한 빨래처럼

진종일 가지 끝에 걸려

나무도 바람도

혼자가 아닌 게 된다

혼자는 아니다

누구도 혼자는 아니다

나도 아니다

실상 하늘 아래 외톨이로 서 보는 날도

하늘만은 함께 있어 주지 않던가

삶은 언제나

은총의 돌층계의 어디쯤이다

사랑도 매양

섭리의 자갈밭의 어디쯤이다

이적진 말로써 풀던 마음

말없이 삭이고

얼마 더 너그러워져서 이 생명을 살자

황송한 축연이라 알고

한세상을 누리자

새해의 눈시울이

순수의 얼음꽃,

승천한 눈물들이 다시 땅 위에 떨구이는

백설을 담고 온다

- 김남조,「 설일(雪日)」

1. (나)에서는 시간의 흐름의 변화가 시상 전개에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고 있다.(O,X)

2. (가)와 (다)는 모두 과거와 현재를 대비하며 시상을 구체화하

고 있다.(O,X)

3. (나)의 1연에 ‘갈피를 못 잡는’에서는 방황하던 화자의 과거

모습이 드러난다.(O,X)

4. (나)의 2연에 ‘이제’와 3연 ‘비로소’는 세월이 흐르면서 변화된

화자의 모습에 주목하도록 한다.(O,X)

5. (나) ‘겨울나무’는 화자를 둘러싼 현실 세계의 모습을 함축하고

있다.(O,X)

6. (가)의 A와 B는 화자의 회상의 의미를 집약적으로 드러내는

구절이다.(O,X)

A11. o, o, x, o, o

A12. o, o, o, x, 3, 3

B11. O, O, X, O, X 

B12. X, X, O, O, X, O 




